
생떼는 이제 그만!
차분히 수사결과 지켜봐야...

  경찰이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이메일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절차상으로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지만 결과가 바뀔 것 같
지는 않다.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과대망상이 빚어낸 확증편향’이었다. 그나마 긍정
적으로 평가해서 그렇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들어가자면 ‘생떼’였다. 정치권으로 이
슈를 확산시키고 반년 동안이나 사내를 시끄럽게 했으니 나름 정무적으로 성공한 전
략이었겠다 싶기도 하다.

  공영노조는 7일 (오늘) ‘KBS와 민노총 눈치를 본 경찰 수사를 규탄 한다’ 는 성명
을 코비스에 게시했다. 수사기관은 증거로 범죄를 판단한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것이 원칙이다. ‘권력과 민
주노총의 눈치를 봤다’거나, ‘문재인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몰이에 
자칫 치명타를 줄 것을 우려한 정치적 고려’라는 식의 주장은 ‘황당’ 그 자체다. 그러
려니 하고 참지만, 억지도 계속되면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KBS본부 측이 
수사팀 기피 신청을 했다’는 등 사실관계마저 뒤죽박죽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
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수사팀 기피신청을 할 수도 없으며 한 적도 없다.)

  이런 논리라면 법원이 공영노조의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모든 불리한 사안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를 들이대는 생떼는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이제 차분히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일이다. 고발인들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어떤 단서라도 확인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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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